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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도 못 살 중생이 천년의 근심으로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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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잡지에서 노년 여성과 남성에게 삶의 필요한 것들이란?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노년여성은 첫째는 딸, 둘째는 돈, 셋째는 건강, 넷째는 친구로 나왔

습니다. 노년남성은 첫째는 마누라, 둘째는 아내, 셋째는 와이프, 넷째는 집사람이랍니다. 퇴직 후 남성의 하루일과는 아침 10시면 끝나지만, 여성은 쉴

틈 없이 바쁩니다.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어야 하고, 아들집으로 딸집으로, 건강을 위해서 쉼 없는 걸음에, 백화점 쇼핑은 일과의 방점이 됩니다. 노년

으로 갈수록 여성은 남편에게서 독립해 인생 후반기를 근사하게 살고자 하지만, 남성은 정반대로 ‘아내 의존증’이 심해집니다. 

혹 아내가 하루라도 집을 비우면 집 꼴이 엉망이 됩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큰 냄비가 푹 끓인 ‘곰탕’으로 채워져 있다면, 노년 남성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

게 됩니다. ‘곰탕’은 남성에게 여성의 부재와, 그 기간에 홀로 생존해야 함을 의미하는 기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엄마와 딸의 유대는 깊

어지면서 서로에게 큰 의지가 됩니다. 

이에 반해 아버지와 아들은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갖기 어렵습니다. 기껏해야 같이 늙어가고 있다는 연민 정도일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의 아버지가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친구의 상심이 매우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랍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아

버지여서!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아버지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막막했답니다. 

중년이라 함은 40의 안팎이라고 합니다. 중년을 넘어서면 장년이 되는 것인데, 장년의 의미는 나이 많은 사람으로 검색되어 집니다. 나도 이제 중년을

갓? 넘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장년이라 불리어지는 것이 매우 불편한 맘입니다. 

때문일까요? 장거리 운전이 매우 피곤합니다. 때로는 겁이 나기도 합니다. 장거리 출장에 생각 없이 차를 몰고 나가, 피곤해서 휴게소에 잠깐 머물렀을

때 귀에 속속히 들어오는 뽕짝의 가사가 정말 아름답게 들렸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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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귀에 속속히 들어오는 뽕짝의 가사가 정말 아름답게 들렸더랍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그대가 살면 얼마나 사나♪ 돈도 명예도 잠깐 이란다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라♪.... 

50이 넘으면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60이 넘으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70이 넘으면 서방 있는 사람이나 서방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80이 넘으면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90이 넘으면 산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하도 잼 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호감이 생겨서 귀하디귀한 CD를 구입했습니다. 몇 번을 반복해서 들어볼수록 나에게는 참으로 맞는 말이었습

니다. 

불쑥 나도 모르게 나에게 주어진 삶,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났는지 모르는 삶, 언젠가는 자연으로 돌아가야 하는 삶, 이 부질없는 삶을 왜 그리 악착같이 살

아왔고, 살고 있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학생시절에는 비교의 대상으로, 산업전선에서는 경쟁의 대상으로, 사회에서는 정쟁의 대상으로 나를 그토록 혹독하게 내몰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담배와 술로, 내 몸뚱이를 혹사 시키고 있는 내 자신을 나도 모르겠습니다. 

해서, 이제는 알아가야겠습니다. 

깨닫는 것은 후차로 미루더라도, 내 자신을 알아가야겠습니다. 

내가 어디 만큼 왔고, 어디에 있고, 어디에 내 길이, 내 삶이 있는지 알아가야겠습니다. 

알아가는 세월이 얼마만큼 걸릴 것인지 모르겠지만, 장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길목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육신이 장년의 청춘일 때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정신이 일정 정도 화창함이었을 때쯤이면 좋겠습니다. 

이 소소한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활동가, 밥상차리는농사꾼 김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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